
MLB 올스타전 결과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딱 한 가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오늘 경기 누가 이겼어?” 이번엔 답이

명확했어요. 2026년 올스타전에서 AL이 NL을 4-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장소도 나와 있고, 열렸던 날짜도 정확합

니다. 7월 14일, 필라델피아 Citizens Bank Park에서 치러졌고요. 이런 기본 정보부터 잡아두면 이후에 하이라이트

든 리캡이든 훨씬 보기 편해집니다.

그리고 올스타전은 정규시즌 경기랑 결이 조금 달라요. 선수 구성, 리듬, 분위기가 달라서 “스코어만 보면 끝”이 아
닌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야구중계를 보는 입장에서는 더 그래요. 미국 중계 시작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얼마나 늦게 넘어오느냐가 시청 습관을 바꾸고, 그에 맞춰 결과 확인 타이밍도 달라지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MLB 올스타전 결과를 어떻게 빠르게 확인하는지,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어떤 시간을 염두에 둬야

하는지, 그리고 야구중계, mlb중계, 야구중계사이트를 찾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준을 제 경험처럼 풀어볼게

요. (여기서 말하는 “확인”은 그냥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 시간과 운영 정보를 같이 잡는 쪽에 가깝습니다.)

AL이 NL을 4-0으로 잡았던 경기, 먼저 스코어부터

올스타전 결과는 단순합니다. AL이 NL을 4-0으로 이겼어요. 올스타전 리캡을 볼 때도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먼저 “승패”와 “점수 차”

그 다음 “어떤 상황에서 게임이 갈렸는지”

마지막으로 “선수들 경기 내용”이나 “장면”을 따라가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올스타전은 경기력이 쌓이는 방식이 정규시즌이랑 다를 때가 많아서, 스코어만 보고 단정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결과가 이미 4-0으로 확정된 경기라면, 이후에 하이라이트를 볼 때
마음의 기준점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격차가 벌어졌는지”를 보려는 시선이 더 또렷해지거든요.

경기 시간이 핵심인 이유, 한국 시청자 기준으로 다시 보기

MLB 올스타전은 FOX 중계 기준으로 오후 8시 ET로 안내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심야냐 새벽이냐”가 관심사를

갈라놓아요. 이걸 감으로만 잡으면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시간대 차이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덜 헤매요.

검증된 시간대 정보에 따르면, 서울은 뉴욕보다 13시간 빠르고, 로스앤젤레스보다 16시간 빠릅니다. 이 차이를 생
각하면, 미국이 밤 8시 ET에 시작하는 올스타전은 한국에서 훨씬 늦게 화면을 켜야 하는 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MLB중계를 볼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시작을 “한국의 내 일정”에 맞춰 캘린더에 박아두고, 결과 확인

은 두 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는 경기 전, 두 번째는 경기 후. 경기 전에는 중계 채널과 시작 시간을 확인하고, 경기

후에는 “이미 끝났는지, 스코어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특히 올스타전 같은 이벤트 경기에서

가끔 타이밍이 꼬여요. 새벽에 졸려서 틀어놨는데 뒤늦게 결과 검색을 하면 이미 결말을 알아버리는 식이 되거든

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하이라이트로만 보니까 결과가 먼저 떠도 괜찮고, 어떤 분은 끝까지 보느라 중계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게 전부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를 때도 기준이 달라져요.



야구중계사이트 고를 때, “정보가 한 화면에 있나”가 제일 중요해요

한국에서 MLB 경기나 KBO 경기를 같이 찾다 보면, 결국 목적은 비슷합니다. “지금 언제 시작하고, 어디서 보이고,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빨리 찾는 거예요. 여기서 공식 사이트가 유리한 이유가 있어요. 일정, 결과 같
은 기본 정보가 구조적으로 잡혀 있는 편이라, 검색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식 일정 페이지들이 제공하는 정보 흐름도 비슷해요. KBO 공식 일정 페이지는 날짜별로 경기 시간, 중계 TV, 라
디오, 장소 정보를 함께 보여줍니다. 이런 건 “오늘 뭐 보지” 같은 탐색에 정말 편합니다. MLB 공식 일정 쪽도 시즌

일정과 경기 결과를 제공하고, 올스타전 같은 이벤트 경기의 경우에도 날짜와 세부 일정이 안내됩니다.

제가 야구중계사이트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이런 감각이에요.

1) 오늘 경기 시간표가 날짜별로 정리돼 있는지

2) 중계 채널이나 플랫폼 정보가 같이 붙어 있는지 3) 경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지 4) 팀 정보나 순위 같은

“다음에 볼 것”까지 이어지는지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잡히면, 그 뒤로는 검색 피로가 확 줄어요. “야구중계, mlb중계, 야구중계사이트”를 찾는 이유

가 결국 시간 아끼는 거니까요. 정보가 흩어져 있으면 결국 마지막에 다시 찾아야 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 올스타전은 mlb중계 FOX 기준 오후 8시 ET로 안내됐고, AL 4-0 승리로 결과가 정리됐습니

다. 이런 이벤트 경기일수록 시작 시간과 결과 확인을 한 곳에서 같이 처리하는 사이트가 편해요.

“MLB는 심야, KBO는 저녁” 흐름을 알아야 시청 타이밍이 안정돼요

이건 개인 취향 얘기라기보다 운영 시간 차이에서 오는 현실 문제예요.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있으니, MLB중계는

한국에서 심야나 새벽 시간대 시청이 많아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반대로 국내 야구는 보통 저녁 시간대 시청이 중
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편한 시간대에만 보겠다”로 끝나면, 시즌 흐름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MLB는 새
벽에 경기가 걸릴 때가 많으니, 그날은 결과만 확인하고 하이라이트로 넘길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볼지 선택

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이 없다 보이면, 어제는 끝까지 보다가 오늘은 못 보고, 또 어떤 날은 반쯤 보고 넘어가게 돼
요. 그러면 기록을 따라가는 재미가 떨어지고요.

저는 이런 방식이 잘 맞더라고요. MLB 경기는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정하고, 공식 일정에서 시작 시
간 확인 후 그에 맞춰 전략을 잡습니다. KBO는 저녁대라 접근성이 더 나은 편이라, 당일 경기 시간과 중계 TV,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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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정보를 같이 확인해서 당일 루틴으로 가져가는 식이 편해요. 결국 핵심은 정보 확인 순서가 아니라, 내 생활 리
듬과 경기 일정이 부딪히는 걸 어떻게 조절하느냐예요.

결과 확인을 빠르게 하는 실전 방식: 두 단계로 나누기

올스타전처럼 이벤트 경기에서는 특히 “이미 끝난 경기인지”가 중요해요. 경기 시작 직후에 결과를 보면 맥이 끊기

고, 결과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직 경기 전이면 시간을 또 날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 확인을 보통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단계는 경기 전 체크, 시작 시간과 중계 안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 경기 후 체크, AL 4-0 같은 스코어가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이번 올스타전도 결과가 AL 4-0으로 나왔고요. 날짜는 7월 14일, 장소는 필라델피아 Citizens Bank Park입니다. 이
런 기본값이 맞게 박히면, 나중에 “왜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묶였는지”를 읽을 때도 스토리가 깔끔하게 이어집니

다.

또 하나. MLB는 정규시즌 운영 시점이 KBO와 다르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MLB는 2027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5
일로 안내하고 있고, 한국 쪽은 시즌 운영이 다른 맥락이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체감이 달라져요. 이 차이를 무시하

고 달력에 무심코 표시해버리면, “아, 이때는 정규시즌이 아니구나” 같은 현실적인 착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확인을 반복하는 습관이 결국 장기적으로 이득이에요.

올스타전에서 “4-0”이 주는 의미, 너무 단정하지 않는 법
스코어 4-0 자체는 확실한 결과입니다. 다만 올스타전은 경기의 성격이 특별해요. 선수들이 모이는 방식이 다르고,
분위기와 운영도 정규시즌과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4-0을 볼 때도 “한쪽이 압도했다”라고 감으로만 밀기보

다는, 하이라이트에서 어떤 흐름으로 격차가 났는지를 확인하는 쪽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런 이벤트 경기는 보통 한두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게임의 결말을 크게 흔드는 경우가 있고, 스코어는 그
결과만 보여주니까요. 그렇다고 매번 세부를 다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완전한 전반전 싸움”인지, “중반에 분
위기가 꺾인 경기”인지, 이런 감각 정도는 챙기면 다음 경기 볼 때 판단이 더 정확해집니다.

이게 야구중계를 볼 때 은근히 재미를 올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냥 점수만 보고 넘어가면, 올스타전이 끝난 뒤에 남
는 게 정보 하나뿐이거든요. 반대로 게임 흐름을 조금이라도 붙잡으면, 나중에 다른 리캡을 봐도 맥이 이어져요.

그래도 궁금한 사람들용, 확인 포인트 짧게 정리



올스타전 결과 확인을 “빠르게” 끝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하는 확인 포인트를 짧게만 정리해볼게요. (여
기서는 딱 필요한 것만 적을게요.)

1) 올스타전 날짜가 맞는지 확인 (7월 14일)

2) 경기 장소 확인 (필라델피아 Citizens Bank Park) 3) 결과 스코어 확인 (AL 4-0 NL) 4) 중계 시작 안내 시간 확인

(FOX 기준 오후 8시 ET)

이 정도만 잡으면, 다음 단계는 각자 취향대로 하이라이트를 볼지, 전체 흐름을 볼지 선택하면 됩니다.

MLB중계 찾는 사람들의 흔한 실수, 그리고 피하는 방법

올스타전 같은 이벤트 경기는 검색을 하다 보면 정보가 섞여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는 보통 다음 두 가지 실수를

자주 봤습니다.

첫째는 시작 시간은 보고 결과를 늦게 확인하는데, 중간에 다른 경기를 섞어서 보게 되는 경우예요. 특히 MLB는 여
러 일정이 동시에 돌아가니까, “내가 찾는 올스타전”이 아닌 다른 경기 결과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와 장소, 그리고 AL/NL 구도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이번 케이스는 AL 4-0 승리, 7월 14일, 필라델피

아라는 세 값이 서로를 고정해 줍니다.

둘째는 시차를 감으로만 맞추는 거예요. 한국에서 새벽까지 버티는 날은 생각보다 적고, 다음 날 생활까지 같이 고
려해야 하잖아요. 서울이 뉴욕보다 13시간 빠르고, 로스앤젤레스보다 16시간 빠르다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최소

한 “오늘 몇 시쯤 켜야 하지” 같은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야구중계를 꾸준히 보면 볼수록 이런 부분이 체감

됩니다.

KBO랑 같이 보는 사람이라면, 일정 확인 습관을 다르게 가져가야 해요

KBO 공식 일정 페이지는 경기 시간, 중계 TV, 라디오, 장소를 날짜별로 보여준다고 했죠. 이런 구조는 국내 야구를

“당일 루틴”으로 묶기에 좋아요. 반면 MLB는 시차 때문에 일정이 생활 리듬과 충돌하는 일이 더 잦고, 이벤트 경기

든 정규시즌이든 시작 타이밍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KBO는 “당일 확인”, MLB는 “사전 계획” 쪽으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MLB 올스타

전 같은 경우, FOX 기준 오후 8시 ET로 안내됐으니 한국 시간으로 어느 정도인지 감 잡고, 그날은 어떻게 볼지 정해

야 하거든요. 반대로 KBO는 저녁대가 중심이라, 당일 경기 시간표를 확인하고 그날 컨디션에 맞춰 중계를 붙이는

방식이 덜 번거롭습니다.

결국 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르는 기준도 거기서 갈라져요. KBO는 당일 정보가 한 화면에 있는지, MLB는 시작 시간

과 결과 확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이 차이를 알면 굳이 여러 곳을 헤맬 이유가 줄어듭니다.



오늘 한 줄 정리

2026 MLB 올스타전은 AL이 NL을 4-0으로 이겼고, 7월 14일 필라델피아 Citizens Bank Park에서 열렸습니다. FOX
중계 시작 안내는 오후 8시 ET였고, 한국 시청자는 시차를 고려해서 일정과 결과 확인 타이밍을 잡는 게 편해요.

야구중계 볼 때, “스코어 확인”만 끝내면 재미가 반만 남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 올스타전처럼 기본 정보(날
짜, 장소, 결과)를 먼저 딱 잡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나 리캡을 붙이면 흐름이 더 매끄럽습니다. 다음 경기 볼 때도

이 습관이 그대로 먹히거든요.


